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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코로나 이후 시대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

- 11일 육운의 날 기념식 찾아 사업용차량 안전사고 적극 감축 당부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

육운산업의 미래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종황제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 노형욱 장관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멈춤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육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ㅇ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안전,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지므로 육운업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육운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노 장관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로

매년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일화물(주) 최일운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고,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해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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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17만 명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드 코로나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2021. 11.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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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의문

 오늘 제35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산업인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 종식에 앞장선다.

2021년 11월 11일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 


